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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위기·취약청년 자립에 힘 보탠다

- 장학금과 임직원 1:1 멘토링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울산 위기·취약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취약청년과 
지역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학생 등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공부방에서 꾸준히 
봉사해 온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한다.

  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했으며, 장학금은 생활비와 자기계발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단 임직원이 1:1 멘토로 참여해 진로
상담과 취업준비, 고민상담, 문화체험 등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
한다.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위기·취약청년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도 필요하다”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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